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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
없게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

< 온라인 SNS 등에서의 허위 게시글 >

□ SNS,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‘유튜브 뮤직 이용 

불가 전망’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.

<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>

□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‘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’만을 

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

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. 

 ㅇ 즉, 구글은 현재 ‘유튜브 동영상 + 뮤직 결합상품(14,900원, 유튜브 프리미엄)’ 
및 ‘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(11,990원)’만을 판매하고 있어, 이에 더하여 

‘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’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

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. 

    ※ 핀란드,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%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

 ㅇ 따라서,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‘유튜브 프리미엄’에서 ‘유튜브 

뮤직’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

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
시장감시국

지식산업감시과

책임자 과  장 편유림 (044-200-4740)

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(044-200-4743)

  


